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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‘운영대의원 회의’ 개최

▲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는 지난 12일 합천지사 회의실에서 지역농업인 대표들이 참석한 ‘2026년 상반기

운영대의원회의’를 개최했다. /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

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(지사장 이주헌)는 지난 12일 합천지사 회의실에서 지역농업인

대표들이 참석한 ‘2026년 상반기 운영대의원회의’를 개최했다.

운영대의원회는 농업인 서비스를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공사 자문기구로 농업생산기반

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∙어업 외부 환경 흐름에 대한 의견수렴 등 현장의 목소리

를 전달하고 있다.

이날 회의에서는 공사는 홍보영상 시청, 농지은행, 지역개발,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등

2026년 지사 주요 사업계획 및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둔 시점에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

위한 단계별 급수 계획을 공유하여으며, 참석자들은 지역 농업인들을 대표하여 현장의

농업인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안전영농 실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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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, 공사와 농업인간의

소통과 신뢰를 쌓는 시간을 가졌다.

이주헌 합천지사장은“올 한해 농업인들이 물 걱정없이 영농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소통하

여 현명한 해결 방안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물관리로 안

정적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영농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다짐했다. 김상준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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